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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문화예술행사 유형별 참여 변화와 교육수준과 연령의 조절효과를 분석한다. 2012년부

터 2019년까지 총 5회의 ‘국민여가활동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째, 2012년에서 2019년까지 문화예술행사의 참여율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둘째, 문화예술행

사 참여에서 연도별 변화와 참여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문화예술 유형에 따라 부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2012년에서 2019년까지의 시간변화가 문화예술행사 참여에 미치

는 영향에 교육과 연령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그 결과 교육수준과 연령 차이에 따른 격차가 

점차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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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한국 사회에서 문화예술 관련 활동과 참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산업화 

시대 이후 사회의 질적 성장에 중점을 두며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

했으며, 여가시간의 증가로 인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경험의 기회가 확대되었다(박

은희 ‧ 최혜경 2014; 장훈 외 2012). 더불어 모든 사람이 차별없이 문화를 누려야 한

다는 문화권리에 대한 사회적 의식이 높아졌으며 문화예술정책도 이러한 변화를 반

영하였다(김재근 2019; 오인수 2017). 문화예술참여 실태는 1990년대 이후 문화예

술활동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자료가 축적되면서 실증적으로 입증되

어 왔다(강수택 ‧ 박재홍 2013; 박은희 ‧ 최혜경 2014; 이아영 ‧ 김범수 2021; 정영찬 

외 2014). 

문화예술참여는 개인에게는 사회화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구승회 2020; 

서인석 2016), 사회적으로는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강화시키는 역할(서우석 2015; 

MacPherson & Flinn 2008)을 한다고 밝혀져 왔다. 문화 향유 기회가 확대되어 왔

고 문화예술참여가 긍정적인 사회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문화소

외계층에 대한 문제는 사회경제적 여건과 연결되어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다(Kalmijn 

& Kraaykamp 1996; Katz-Gerro 2002; Katz-Gerro & Jæger 2013; Warde & 

Bennett 2008). 문화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문화정책을 추진해

왔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가 있는 날’과 문화복지사업의 일환인 ‘문화누리

카드(문화바우처)’ 등이 있으며,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문화예술 관련 

지역사회 프로그램, 문화시설 접근성 취약 계층을 위한 문화인프라 확충 등도 포함

된다. 이러한 정책의 효과는 개별 사업에 대한 평가와 연구를 통해 증명되고 있으

며(정무성 ‧ 김은아 2013; 정영교 2019; 진현정 외 2020; 최상미 외 2015), 각 연구

들은 공통적으로 문화격차와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는 점을 지적한다.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적 문화예술 경험을 다룬 연구들은 문화자본 논의

가 본격화되면서 사회과학 영역에서 전통적인 주제로 다루어져 왔다. 부르디외

(Bourdieu 1984) 이후 문화자본 개념이 강조되면서 경제자본을 포함하여 사회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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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문화적 취향의 연관성이 지속적으로 제시되었다(Chan & Goldthorpe 2007; Katz- 

Gerro 1999; Reeves & De Vries 2019; Rössel 2011; Warde & Bennett 2008). 한

국의 문화자본 연구들은 고급문화와 대중문화를 구별하며 경험자의 사회경제적 배

경요인을 추적하거나(최샛별 2014; 최순화 2021c; 홍윤미 외 2015), 세대별 문화예

술 활동이나 경험의 차별성을 분석한다(백처라 ‧ 허식 2020; 성연주 2018; 정지은 

2016; 최순화 2021a; 최순화 2021b).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화예술 활동이나 경

험과 관련한 조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조사자료의 축적으로 최근에는 시계열적 분

석을 다루기 시작하였다(류희진 ‧ 허식 2018; 박은희 ‧ 최혜경 2014). 이처럼 문화자

본과 경제, 사회적 자본과 관련하여 문화예술 향유의 격차에 대한 이론화 작업들이 

꾸준히 진행되었고, 이는 문화예술 경험이 가지는 사회문화적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문화예술행사 참여의 변화와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사회에

서 문화자본의 영향 및 취향의 차별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2010년대 이후 문

화예술 경험의 변화를 문화예술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 문화자본의 대표적 지표로 교육 수준의 영향과 문화 향유 격차에서 드러

난 세대별 차이를 연령의 효과로 검증한다. 기존의 문화예술 경험을 다룬 시계열 

연구는 2000년대를 분석한 경우(강수택 ‧ 박재흥 2013; 박은희 ‧ 최혜경 2014)로 최

근의 자료를 활용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비교적 최근 자료를 활용한 연구에서

는 연도별 자료를 활용하였지만 시간 변화를 변수로 활용하지 않았다(류희진 ‧ 허식 

2018; 이아영 ‧ 김범수 2021). 또한 문화예술행사 유형을 구분하지 않거나 고급문화

와 대중문화로 구분하여 문화예술행사 유형의 다양성을 다루지 못하였다. 일부 종

단연구에서 문화활동 실태를 다루었지만 특정 세대나 특정 지역, 특정 장르를 대상

으로 분석했다(배인경 2018; 선우유영 외 2016; 조동민 외 2020; 지현진 2009). 따

라서 한국 사회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행사 경험에 대한 최근의 연도별 변

화를 다룬 국내 연구는 다소 미흡한 편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조사된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자료를 통해 

성인의 문화예술행사 유형별 참여 실태와 연도별 변화, 그리고 관람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탐색한다. 다음으로 연도별 변화에 따른 교육수준과 연령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여 최근 한국 사회의 문화예술 소비의 변화 추이를 확인하여 문화예술행사 

유형에 따른 기존의 문화자본 논의를 재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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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문화예술행사 관람 특성

문화소비는 예술가나 제작자가 창작한 예술적 가치를 지닌 문화상품이나 서비스

를 구매하고 경험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최순화 2021c). 문화소비는 좀 더 

넒은 의미에서 구매 행위라는 소비적 차원을 넘어, 체험을 통해 소비자와 문화상품

의 관계를 연결해준다는 측면에서 체험경제이론(Pine & Gilmore 1999)으로 확장하

여 문화적 소양을 축적시키는 경험의 차원으로 정의될 수 있다. 문화예술 경험은 

관람료 지출을 위한 경제적 자원이나 일정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한다. 정부는 2000년대 이후 삶의 질과 일 ‧ 가정의 양립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문화예술참여 혹은 활동 관련 수치를 질 높은 여가활동을 위

한 정책적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문화예술경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관련 자료의 생산이 본격화 되면서 다양한 

경험적 분석이 이루어졌다. 먼저, 개인의 사회경제적 요인이 문화예술 경험과 소비

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가 있다. 성별과 연령, 교육수준, 직업, 소득수준 등을 

변수로 삼아 사회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분석한다(박은희 ‧ 최혜경 2014; 이은우 

2016; 최순화 2021c). 다음 절에서 자세히 살펴볼 교육수준과 연령의 영향을 제외

하고, 문화예술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진 것은 가족규모와 지역규모 

차이이다. 가족규모는 적을수록, 혹은 미혼일수록 문화예술 관련 소비가 더 많은 것

으로 확인되며(박혜련·허식 2017; 이은우 2016), 특히 육아를 하고 있는 여성의 경

우 문화예술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김두이 ‧ 김상훈 2019). 다음으로 지역에 

따른 문화격차는 오랫동안 제기되어온 문제이다. 관련 연구에서 지역별 문화격차를 

완화시켜야 할 것을 역설하고 있으며(강수택 ‧ 박재흥 2013)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 문화정책은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다만 전국 단위 조사

자료를 통한 연구에서는, 지역규모 차이와 문화예술 인프라의 수를 비교하는 데 그

쳐 실제 도 ‧ 농 간의 문화 격차를 정의하는 것에 한계를 보인다. 또한 군 지역(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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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 지역)에서 문화예술 관람률이 증가했다는 결과(소병희 2008)와 농어촌 지역에 

문화예술 향유의 차이가 확인되지 않거나 부분적 영향만 나타나는 결과(홍윤미 외 

2015; 서주환 ‧ 이유진 2018; 최순화 2021c)가 보고되어 지역차를 설명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문화예술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피는 연구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

나는 것은 고급문화와 대중문화를 구별하여 이에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론적으로 부르디외(Bourdieu 1984)의 문화적 취향에 따른 계급 구별 논

의가 구체화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문화자본 논의는 문화예술을 즐기는 애호

가들이 소위 고급 예술 범주를 벗어나 대중예술까지 취향이 확장되고 있다는 문화

이동과 옴니보어 이론으로 발전되었으며(Peterson 1992; Peterson & Kern 1996), 

다양한 문화권에서 통용되는지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다(Bourgeon-Renault et al. 

2006; DiMaggio & Mukhtar 2004; López-Sintas & Katz-Gerro 2005; Warde & 

Gayo-Cal 2009). 이를 적용하여 한국적 문화예술 취향을 밝히고자 한 연구에서는 

한국적 고급문화의 위계를 정립하고 장르적 특성을 밝혀 계급적 문화취향의 구별짓

기를 보여주거나(박근영 2014; 최샛별 2014), 계층적 차이의 영향력을 논의한다(김

선형 2008; 정영찬 외 2014). 이러한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

를 가진 집단이 가진 문화자본의 영향력은 확인되지만 문화예술 참여에서 실천은 

다소 엇갈리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문화예술 향유가 접근성이 향상된 새로운 세대

의 등장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적 효과, 문화예술 장르나 유형이 다양화되었

다는 점을 원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문화예술 경험이 문화소비와 문화 향유 확대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데, 문화예술 경험의 재생산 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 이러

한 연구에서는 문화예술 경험이 특정 장르 관람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거나 문화

예술에 대한 관심과 인지 요인이 소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성연주 2018; 소

은혜 2021; 이아영 ‧ 김범수 2021). 또한 문화예술 경험의 사회적 효과도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주제이다(김인설 2013; 서우석 2015). 사회적 유대감 형성, 공동체 

조직, 지역사회 재생 효과 등 사회적 영향력은 문화 향유 정책이 추구하는 목적 중

의 하나이며, 형성된 문화자본은 지배적인 문화적 코드로 작용하여 사회적 수준에

서 제도화되기 때문에 주요한 주제로 다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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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수준이 문화예술 경험에 미치는 영향

이전의 연구에서 교육수준이 문화예술 경험이 미치는 영향은 다른 사회경제적 

배경보다 유의하다고 증명되어 왔다(남은영 2010; 최영섭 ‧ 김민규 2000). 특히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고급문화를 접할 가능성이 높고 문화적 취향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나아가 문화소비는 사회적·문화적 이동성에 기여

할 수 있다는(DiMaggio & Useem 1978) 점에서 교육수준은 문화예술 경험에 주요

한 변수로 여겨진다. 교육수준이 문화예술 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는 

문화예술 유형 또는 고급 ‧ 대중문화 취향 차이, 문화예술 관련 교육 경험이 미치는 

효과를 다루고 있다. 

교육수준과 문화적 취향의 문제를 다룬 연구들은 전반적으로 사회적 지위나 계

층적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교육수준은 문화예술 경험을 높이는 것 

뿐 아니라 문화예술 활동의 다양성을 확장하는 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보여준다(DiMaggio & Useem 1978). 교육수준이 음악 취향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국외의 연구에서 높은 교육수준이 장르적 다양성에 있어서 관용적 태도를 보

인다는 실증적 연구를 통해 확인된다(Bryson 1996; Van Eijck 2001). 이는 한국 사

회에서도 적용되는데 다른 사회경제적 배경과 함께 교육수준의 영향을 보고하고 있

다(김두이 ‧ 금현섭 2018; 이호영 ‧ 장미혜 2008).

교육수준뿐 아니라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문화예술 교육 경험이 문화소비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서도 주목한다. 어린 시절의 문화예술 교육 경험은 문화적 취향을 

결정하는 문화자본 논의와 맞닿아 있으며, 특히 한국 사회에서 문화예술 교육은 입

시위주의 교육과 별도로 부가적인 교육 경험으로서 여기는 경향이 크다. 최근에는 

문화예술이 아동의 창의력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자녀의 유아 

및 아동기 시절에 사교육의 일환으로 음악이나 미술교육을 받게 한다. 이러한 사회

화 과정에서의 문화예술 교육 경험을 다룬 연구들은 교육 경험이 문화소비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박혜련 ‧ 허식 2017; 정지은 2016). 그밖에 

학교의 문화예술 교육의 영향과 성인기 문화예술 교육 경험의 중요성을 다루기도 

한다(김수정 외 2015; 성연주 2018).

교육수준에 따른 문화예술 경험 변화와 관련하여 한국 사회의 특성은 2000년대 

변화 추이를 다룬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강수택 ‧ 박재흥(2013)은 교육수준별 문화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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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행사 관람률 차이를 설명하며, 1990년대 후반 소위 IMF 외환위기로 위축된 문화 

소비가 회복되는 기간이 교육수준별 집단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설명한다. 또한 대

졸 학력과 고졸 학력 집단 차이는 줄어드는 반면, 중졸 이하 집단과의 차이는 커지

고 있어 교육수준에 따른 문화소외 집단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는 특수한 

외부 환경의 영향으로 문화예술참여에 위기가 발생하여도 높은 교육수준을 가진 집

단이 회복에 유연하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교육수준이 문화예술활동에 주요

한 지표임을 보여주고 있다.

3. 연령 및 세대가 문화예술 경험에 미치는 영향

문화예술 경험에서 연령이나 세대차이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

이다. 앞서 교육수준의 영향에 대한 논의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는 빠른 사회

변동으로 문화 향유의 연령별 차이가 확인되고 이로 인한 문화격차가 발생했다. 지

역 규모에 따른 문화예술 경험에 대한 관심도 도시와 농촌지역의 연령 차이에서 비

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화예술 경험과 관련한 한국 사회의 분석에서 특히 

청년세대와 노년층의 문화 향유를 다루거나 두 세대를 비교하고 있다. 

청년들에 대한 연구에서는 문화예술 경험에 문화자본 및 경제적 여건, 가족구성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순화a 2021). 노년층의 문화예술 경험을 

다룬 연구에서는 경제적 자원보다 문화자본의 영향이 확인된다(권현정 ‧ 박화옥 

2008; 방수아 ‧ 김소영 2012; 최순화 2021b). 베이비붐 세대와 그들의 자녀 세대를 

비교한 연구에서는 전체 문화예술 관람률에서 초기 노년층으로 볼 수 있는 베이비붐 

세대는 평균 아래, 청년 세대는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며, 여기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교육수준과 문화예술 교육 경험으로 대표되는 문화자본의 영향을 확인

하였다(백처라 ‧ 허식 2020). 이러한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한국 사회

에서 연령이 문화자본에 접근할 기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 사회에 연령에 따른 문화 격차가 줄어들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강수

택 ‧ 박재흥 2013; 박은희 ‧ 최혜경 2014). 2000년대 이후 영화와 같은 대중문화의 접

근성이 높아졌으며, 새롭게 노년층으로 편입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들은 기존의 노

년층보다 문화 향유의 기회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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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소개 

지금까지 살펴본 많은 연구에서 한국 사회는 빠른 경제성장으로 계층 이동이 크

게 나타나며, 이에 계층 이동의 기제로서 교육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

한다. 교육수준은 문화예술 경험과 연결하여 문화 향유의 양과 질을 측정하는데 중

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이 확인된다. 더불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증가하는 고학

력 인구를 고려하여 세분화된 교육수준의 범주를 포함한 최근 변화를 반영한 연구

가 요구된다. 문화 소비에 익숙한 세대의 노년층 편입과 세대 차이와 지역규모 차

이에 따른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정책의 시행 등으로 문화예술 경험의 연령별 

차이가 완화되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 연구 질문을 

탐구한다. 첫째, 최근 10여 년간 다양한 문화예술활동 참여의 변화 양상을 추적한

다. 많은 연구들이 지적한 것처럼 모든 문화예술 영역에서 참여가 확대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둘째, 문화예술 경험 변화에 교육과 연령 변수가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특히 문화경험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차이에 주목하여 교육 및 연령

별 영역의 격차 변화 양상에 대해 집중한다.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통계청의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국민문화예술

활동조사는 국민의 문화생활 증진과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

한 목적으로, 문화활동 실태를 파악하고 문화 향유의 경로와 방식을 조사한다. 1991

년부터 통계청 승인통계로 조사된 문화향수실태조사는 2005년에는 3년 주기 조사

에서 2년 주기로 변경되고 이후 단계별로 표본크기가 확대되었다. 2019년에는 조사

명을 문화향수실태조사에서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로 변경하였고, 조사주기도 2년

에서 1년으로 축소하였다. 조사대상은 15세 이상이며 매년 9월에서 11월 사이에 조사

가 진행된다. 조사항목은 문화예술 관람 및 참여, 문화예술 교육, 문화예술활동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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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용실태, 문화 관련 활동, 역사 유적지 및 축제로 구분된다. 또한 2012년 조사와 비

교하여 2014년 조사부터 표본의 수가 약 5,000명에서 약 10,000명으로 증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도별 문화예술행사 참여와 참여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문화예술행사 유형이 정립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총 5회의 조사 

데이터를 분석한다. 아쉽게도 2012년 이전 조사들은 문화예술활동에서 뮤지컬 등 

주요한 유형이 빠져있어 이후 조사와 시계열적 비교가 어렵다. 따라서 2012년 자료

부터 분석에 활용하였다. 그리고 2020년 이후의 조사는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문화예술행사 참여와 개최가 어려웠기 때문에 연도별 일반관람 행태 

추이 분석에 적합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보고서

(2021)에 의하면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2014년 이후 70% 이상, 2018년 이후 80% 

이상이었으나 2020년에는 60.5%에서 2021년에는 33.6%로 감소하였다. 또한 연간 

문화예술행사 관람횟수는 2014년 5회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에는 6.3회로 조

사되었으나 2020년에는 3.1회, 2021년에는 1.4회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2020년 이

후의 조사결과는 특수한 환경에 따른 요인을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

외하였다.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는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20세 

이상 성인을 조사대상으로 분석하였다. 15세부터 19세까지의 청소년의 경우 문화예

술행사 참여 및 활동에서 교육적인 목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한국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에서도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체계가 분리되

어 있기 때문에 성인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성연주 2018).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구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2019년

성별
남 40.58 45.93 47.81 49.09 48.19

여 59.42 54.07 52.19 50.91 51.81

연령

20대 10.92 14.34 15.51 15.35 16.69

30대 19.17 18.79 17.8 16.01 17.4

40대 25.6 19.82 20.14 20.03 20.1

50대 22.76 20.87 19.94 21.19 20.42
(계속)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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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60대 11.82 12.71 13.32 14.37 14.16

70대 이상 9.72 13.47 13.3 13.05 11.23

교육수준

초등학교 12.79 13.08 10.93 9.19 9.98

중학교 9.26 9.6 10.14 9.66 7.54

고등학교 40.86 36.75 36.27 37.08 34.91

2년제 대학 13.68 14.09 16.74 16.39 13.07

4년제 이상 23.42 26.47 25.92 27.68 34.49

혼인상태

미혼 14.62 18.60 20.75 23.30 24.28

기혼 75.57 70.00 69.78 62.94 63.66

이혼/사별 9.80 11.40 9.47 13.76 12.06

직업

유급노동을 
하지 않음

40.44 36.58 34.51 28.33 33.51

관리 및 전문직 6.84 3.40 3.52 4.28 5.75

사무직 9.34 15.06 14.70 15.91 12.76

서비스직 22.28 27.42 28.31 31.61 29.45

기능직/단순노무 14.05 11.28 12.87 14.81 13.24

농어업종사 7.05 6.25 6.09 5.06 5.28

미취학자녀 수

없음 88.93 89.15 88.9 91.59 89.57

1명 7.2 7.43 7.97 6.16 7.42

2명 이상 3.87 3.42 3.13 2.25 3.01

취학자녀 수

없음 71.09 76.21 77.21 79.08 81.7

1명 11 9.65 11.05 10.63 8.88

2명 이상 17.9 14.15 11.74 10.29 9.42

아동기 
문화예술 
교육경험

없음 89.69 90.19 84.48 84.1 84.68

있음 10.31 9.81 15.52 15.9 15.32

청소년기 
문화예술 
교육경험

없음 90.24 90.66 84.23 85.83 87.92

있음 9.76 9.34 15.77 14.17 12.08

가구소득 평균 4.74 4.86 5.09 5.10 5.19

 4,753 9,289 9,873 9,804 9,425

주. 가구소득의 응답범주는 12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조사되나 본 연구에서는 연속변수로 취급(가
구소득 범주: 1 ‘소득 없음’, 2 ‘월평균 100만 원 미만’, 3 ‘월평균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4 ‘200~300’, 5 ‘300~400’, 6. ‘400~500’, 7. ‘500~600’, 8. ‘600~700’, 9. ‘700~800’, 
10. ‘800~900’, 11. ‘900~1000’, 12. 월평균 1,000만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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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의 설명

본 연구의 종속변인은 문화예술행사 관람 여부이며,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에서

는 지난 1년 동안 문화행사에 대한 직접 관람횟수를 응답하는 방식으로 조사된다. 

문화행사는 문학행사, 미술전시회, 서양음악, 전통예술, 연극, 뮤지컬, 무용, 영화, 

대중음악 ‧ 연예, 총 9개의 유형으로 분류되며, 각각의 유형의 정의는 <표 2>와 같

다. 조사표에서는 관람여부와 함께 관람횟수를 응답자에게 요구하였지만, 각 유형

을 2회 이상 여러 차례 관람한 응답자들은 별로 없기 때문에 문화예술행사 관람 여

부에 한정해서 분석한다.

문화예술행사 유형 내용

문학행사 시화전, 도서전시회, 작가와의 대화와 같은 문학 작품과 관련된 행사

미술전시회
그림, 조각, 공예품, 사진, 붓글씨, 건축, 디자인 등을 전시하여 보여
주는 행사

서양음악
서양의 전통적 작곡기법이나 연주법에 의한 음악을 연주하여 들려
주는 행사 또는 오페라

전통예술
판소리, 시조, 민요, 사물놀이 등과 같은 우리나라의 전통음악을 들려
주는 행사 또는 민속놀이, 민속극(가면극, 인형극) 등을 시연하는 행사

연극
연기자에 의해 관객 앞에서 실연하는 형태로 제시되는 공연 예술행
사로, 배우가 각본에 따라 어떤 사건이나 인물을 말과 동작으로 관
객에게 보여주는 무대행사

뮤지컬 
연기자에 의해 관객 앞에서 실연하는 형태로 제시되는 공연 예술행
사로, 음악극과 같이 음악 ‧ 노래 ‧ 무용을 결합하여 관객에게 보여주
는 무대행사

무용
사람의 몸을 소재로 하여 육체의 내적·외적 행동을 통해 감정 ‧ 정경
‧ 상황 등을 표현하는 예술 행사(예: 발레, 춤)

영화
연결된 필름을 연속적으로 영사해 재현시킨 움직이는 영상
(TV 제외)

대중음악(가요콘서트) ‧
연예(방송 프로그램 등)

대중을 대상으로 하고, 대중 매체를 통해 전파되는 음악(유행가)을 
공연하는 행사

<표 2> 문화예술행사 유형 구분

주. 문화체육관광부(2020).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통계정보보고서(12쪽). 
1) 뮤지컬 유형은 2010년까지 연극 유형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2012년부터 각각 조사.
2) 2016년 조사에만 실시된 ‘역사, 철학 관련 강의 및 역사탐방’ 유형은 분석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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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설명변수는 조사년도, 조절변수는 교육수준과 연령이다. 조사년도는 2012년

부터 2019년까지 총 5회로 각각 1부터 5까지 선형(linear)으로 구성하였다. 교육수

준은 <표 1>과 같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년제 대학, 4년제 대학 이상, 총 

5개로 범주화하였다. 연령은 만 나이, 연속변수 그대로 분석하였다.

통제변수는 조사대상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속하는 혼인상태, 직업, 미취학자녀 

수, 취학자녀 수, 아동기 및 청소년기 문화예술 교육 경험 여부, 가구소득이다. 선행

연구를 통해 확인된 가구 구성이 미치는 영향은 혼인상태와 가족구성원의 수, 어린 

자녀와 관련된 부분이다(김두이 ‧ 김상훈 2019; 박혜련 ‧ 허식 2017; 이은우 2016). 

본 연구에서도 혼인상태와 미취학 ‧ 취학자녀의 수를 통제하였으며, 혼인상태는 미

혼, 기혼, 이혼 및 사별 3범주, 미취학 ‧ 취학 자녀의 수는 없음, 1명, 2명 이상으로 범

주화하였다. 직업은 유급노동을 하지 않음을 포함하여 6범주로 분석하였다. 아동 ‧
청소년기 예술교육 경험은 이미 형성된 문화자본으로 많은 관련 연구에서 주요 변

수로 활용되고 있지만(서인석 2016; 정지은 2016), 한국 사회에서 문화예술 교육이 

활발해진 것은 90년대 이후로 아직까지 성인의 문화예술 교육이 미치는 영향은 연

령에 따른 세대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 또한 성인의 문화예술 경험에 미치는 영

향은 부분적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이호영 ‧ 서우석 2011) 본 연구에서는 통제

변수로 활용하였다. 예술교육 관련 변수는 교육 경험의 유무로 구분하였으며, 가구

소득의 경우 조사표에 따라 12개의 범주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3. 분석방법

문화예술행사 관람 여부의 연도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문화예술행사 유

형별 참여 여부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각 변수들이 관람 여부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였다. 각 변수들이 관람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조사년도

를 주요 설명변수로 하여 주요 사회경제적 배경을 통제하고 로지스틱 회귀분석

(logistic regression)을 시행하였다. 다음으로 연도 변화에 따른 교육수준과 연령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조절변수로 교육수준과 연령을 연도와 상호작용항을 추가

하여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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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문화예술행사 관람 특성과 변화 추이

연구목적인 연도별 문화예술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에 앞서 문화

예술행사 유형별 관람률을 분석하였다. 문학행사 및 미술전시회 등 모든 유형을 포

함하여 전체 문화예술행사를 조사 시점까지 1년간 한 번이라도 관람한 경우를 집계

하면 2012년 62.93%에서 2019년 78.65%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행사 유형에 따른 참여율은 <표 3>과 같다. 모든 연도에서 가장 높은 수

치를 보이는 유형은 영화이며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2년에서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화예술 유형은 영화를 포함하여, 미술전시회, 전통예술, 연

극, 대중음악 ‧ 연예 유형이다. 문학행사, 서양음악, 뮤지컬, 무용 유형은 꾸준히 증가

추세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2012년에 비해 2019년에는 참여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

타나 전체적인 문화예술행사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확인된다. 

문화예술행사 유형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2019년

문학행사 4.90 5.36 5.17 7.31 6.55

미술전시회 8.04 9.71 11.78 13.12 13.26

서양음악 4.10 4.50 4.21 4.79 6.49

전통예술 5.98 6.46 8.34 9.21 10.81

연극 9.30 9.97 11.07 11.58 13.66

뮤지컬 9.66 9.85 8.79 10.87 12.27

무용 1.66 2.26 1.25 1.62 2.43

영화 57.08 57.54 67.80 71.31 73.62

대중음악 ‧ 연예 10.94 12.76 14.54 19.51 21.86

<표 3> 문화예술행사 유형별 참여율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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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관람률은 2012년에 57.08%에서 2019년에는 73.62%까지 증가하여 가장 대

중적인 문화예술 장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유형과 압도적인 차이가 나

타나 문화격차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이전연구의 결과(강수택 ‧ 박재흥 2013)가 

여전히 지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영화와 함께 대중문화 콘텐츠로 일컬어지

는 대중음악 ‧ 연예 유형의 경우도 2012년에서 2019년까지 약 10%p가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나 다른 유형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증가폭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고급문화 또는 순수예술 유형으로 여겨지는 미술전시회와 서양음악, 무용 유형은 

상승폭이 그다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문화예술 취향의 다양성 측면에서 일반 대

중에게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영화와 

대중음악 ‧ 연예 유형을 제외하고 참여율 상승폭이 크게 나타난 것은 전통예술 유형

이다. 전통예술 유형의 관람률 상승은 노년층의 문화소비 정책의 영향과 함께 전통

음악뿐 아니라 민속놀이와 민속극 등 다양한 장르가 포함된 복합적 문화예술 유형

이라는 점, 그리고 퓨전국악과 현대화 시도 등 전통예술 장르의 다양한 시도에 따른 

영향일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2. 문화예술행사 관람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배경 요인

성인의 문화예술행사 관람에 미치는 요인을 밝히기 위해서 관람 여부를 종속변

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문화예술행사 관람에 

미치는 요인분석 결과는 <표 4>로 제시하였으며, 각 값은 회귀계수(coefficient)이

다.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분산확대지수(VIF)

를 살펴본 결과 지수의 분포가 1.20~4.12사이로 모델에 포함된 변수들 사이에의 다

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용을 제외한 모든 문화예술 유형에서 연도별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

타났다. 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구소득은 모든 유형에서 유의한 변수로 확인되었

으며, 혼인상태는 일부 유형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문화예술

행사 유형별 차이가 확인되었는데, 문학행사, 미술전시회, 서양음악, 전통예술, 무용 

유형에서는 정적(+) 영향, 연극, 뮤지컬, 영화, 대중음악 ‧ 연예 유형에서는 부적(-)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세대별로 선호하는 문화예술 유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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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학
행사

미술
전시회

서양
음악

전통
예술

연극 뮤지컬 무용 영화
대중
음악 ‧
연예

연도 0.067*** 0.102*** 0.069*** 0.167*** 0.068*** 0.041** 0.021 0.283*** 0.203***

여성 0.413*** 0.365*** 0.313*** 0.093* 0.421*** 0.591*** 0.735*** 0.392*** 0.212***

연령 0.009*** 0.008*** 0.013*** 0.025*** -0.014*** -0.011*** 0.021*** -0.051*** -0.008***

교육수준 0.430*** 0.441*** 0.494*** 0.082*** 0.334*** 0.390*** 0.297*** 0.364*** 0.120***

혼인상태(ref=미혼)

   기혼 -0.020 -0.059 0.031 0.192 * -0.375 *** -0.144 * -0.337 * -0.038 -0.114 *

   이혼/사별 -0.195 -0.271** -0.023 0.199* -0.448*** -0.449*** -0.667** -0.267*** -0.265***

직업(ref=유급노동을 하지않음)

   관리/전문직 0.484*** 0.367*** 0.624*** 0.411*** 0.524*** 0.548*** 0.287* -0.021 0.170**

   사무직 0.033 -0.028 0.075 -0.138* 0.403*** 0.397*** -0.094 0.407*** 0.111**

   서비스직 -0.248*** -0.241*** -0.148* -0.239*** -0.099* 0.010 -0.228* -0.008 0.001

   기능노동 -0.272** -0.249*** -0.310** 0.038 -0.228** -0.215** -0.386* -0.088* 0.025

   농어업 -0.319* -0.494*** -0.274 0.419*** -0.350** -0.246 0.156 -0.812*** 0.058

미취학자녀 수 -0.106 0.017 -0.250*** -0.111* -0.031 0.122** -0.081 -0.352*** -0.209***

취학자녀 수 0.131*** 0.093*** 0.028 -0.037 0.008 0.028 -0.006 0.127*** -0.127***

아동기_
예술교육경험

0.221*** 0.279*** 0.450*** -0.048 0.193*** 0.136** 0.092 0.185** -0.010

청소년기_
예술교육경험

0.789*** 0.606*** 0.786*** 0.533*** 0.414*** 0.401*** 0.496*** 0.338*** 0.233***

가구소득 0.041** 0.077*** 0.083*** 0.038** 0.096*** 0.116*** 0.064** 0.160*** 0.057***

(상수) -5.621*** -5.042*** -6.514*** -4.930*** -3.596*** -4.352*** -6.600*** 0.299** -2.659***

  0.0812 0.0915 0.1003 0.0336 0.119 0.1166 0.0351 0.2926 0.0369

 43,144 43,144 43,144 43,144 43,144 43,144 43,144 43,144 43,144

<표 4> 문화예술행사 관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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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족구성에서 미취학 자녀의 수는 서양음악, 전통예술, 뮤지

컬, 영화, 대중음악 ‧ 연예 유형에서 모두 부적 영향이 확인되었으며, 취학자녀의 수

는 문학행사, 미술전시회, 영화 유형에서 정적 영향이 나타났다. 미취학 자녀의 경

우 육아 부담 때문에,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의 문화예술 향유 불평등 문제(김

주이 ‧ 김상훈 2019)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취학자녀의 경우 자녀와 함께 교육적 

목적의 활동이거나 육아부담에서 벗어나 여가시간이 증가한 점을 연결하여 영향의 

원인을 유추하여 볼 수 있다. 

직업의 특성에 따르면 관리/전문직의 경우 유급노동을 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 대

부분의 문화예술 유형에서 정적 영향이 확인되어 직업지위에서 전문관리직 계층이 

문화소비에 적극적이라는 기존의 연구결과가 지지되고 있다. 이는 다른 직업집단과 

비교하여 경제자본이 문화자본으로 전이되는 이론적 흐름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서비스직과 기능노동직, 농어업 종사 집단의 경우 다수의 문화예술 유형에

서 부적 영향이 확인되고 있다. 여기서 농어업 종사자들이 노년층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통예술 유형에서 정적 영향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연령에 따른 문화예술 

취향을 부분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사무직의 경우 

연극, 뮤지컬, 영화, 대중음악 ‧ 연예 유형에서 정적 영향이 나타나는데, 농어업 종사

자들의 연령효과와 마찬가지로 비교적 젊은 세대에 속하는 사무직 종사자들이 대중

문화소비에 적극적이라는 점과 연결시킬 수 있다. 

문화자본과 관련된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예술교육 경험 여부는 청소년기 경험의 

경우 모든 유형에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며, 아동기 예술교육 경험은 문학행사, 미

술전시회, 서양음악, 연극, 뮤지컬, 영화 유형에서만 정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

다. 이전 연구에서 확인된 경제적 자원보다 문화자본의 영향이 더 주요하다는 점(최

영섭 ‧ 김민규 2000; 남은영 2010)은 교육수준과 아동 ‧ 청소년기 예술교육 경험과 가

구소득 변수에서 일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특정 대상 혹은 특정 유형의 문화예술 

경험에서 나타나는 부분적 특성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대적으로 참여율

이 낮은 무용 유형을 제외하고 아동기 예술경험의 영향이 전통예술 유형에서 확인

되지 않는다는 점은 아동기 예술교육 수혜자들이 젊은 세대에 국한된다는 점과 함

께 논의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문화소비에서 주요한 이론적 토대인 문화자본 논의가 여전히 유효하

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연령 변수 이외에 직업이나 가족구

성, 예술교육 경험 변수에서도 연령에 따른 세대 차이의 효과가 나타나는 점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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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절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교육수준과 

연령별 차이를 최근 문화예술 경험 변화에서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지 분석한다. 

3. 문화예술행사 관람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수준과 연령의 조절효과

교육수준과 연령의 조절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표 4>의 분석에서 교육수준과 

연령을 조사연도 변수와 각각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문화예술행사 유

형별 교육수준의 조절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5>와 같다. 교육수준과 연도의 

상호작용 변수를 투입한 결과, 전통예술, 연극, 뮤지컬, 무용, 대중음악 ‧ 연예 행사 

관람에 상호작용변수는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 

집단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문화예술 유형 중 전통예술과 대중음악 ‧ 연예의 결과를 

<그림 1>과 <그림 2>로 제시하였다. 전통예술 유형 그래프를 보면 교육수준이 높

은 집단(대졸 이상 집단)보다 낮은 집단(초등학교 졸업 집단)의 기울기가 더 가파르

게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중음악 ‧ 연예 유형에서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

타났다. 

구분
문학
행사

미술
전시회

서양
음악

전통
예술

연극 뮤지컬 무용 영화
대중음악·

연예

연도 0.047 0.100* 0.200** 0.282*** 0.192*** 0.291*** 0.188* 0.295*** 0.373***

교육수준 0.414*** 0.439*** 0.599*** 0.207*** 0.434*** 0.589*** 0.441*** 0.376*** 0.281***

연도⁕교육수준 0.005 0.000 -0.031 -0.036*** -0.030* -0.060*** -0.044* -0.004 -0.046***

  0.0812 0.0915 0.1005 0.0341 0.1192 0.1175 0.0356 0.2926 0.0376

 43,144 43,144 43,144 43,144 43,144 43,144 43,144 43,144 43,144

<표 5> 교육수준의 조절효과

*   , **   , ***   .
주: <표 4>의 모든 변수들이 통제된 결과임.

교육수준의 조절효과 분석을 통해 문화예술행사의 일부 유형에서 교육수준에 따

른 차이가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여기에 속하는 전통예술, 연극, 뮤지컬, 

무용, 대중음악 ‧ 연예 유형에서 참여율이 적은 무용을 제외하면 미술전시회나 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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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대중문화예술에 속하는 장르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

에서 대중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문화예술 경험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세부적인 교육수준 범주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2000년대의 문화

격차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대학교 학력 이상 집단과 중학교 졸업 이하 집단 간의 

문화 향유 격차가 점차 벌어졌다는 결과(강수택 ‧ 박재흥 2013)와 차이를 보임으로

써 최근의 문화격차에서 교육수준의 영향은 일부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 전통예술 유형에서 교육수준의 조절효과

<그림 2> 대중음악‧연예 유형에서 교육수준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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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의 조절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6>으로 제시하였다. 연령과 조사연도의 

상호작용 변수를 투입한 결과, 미술전시회, 연극, 뮤지컬, 영화 유형에서 유의한 조

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선 분석에서 문화예술 유형별로 연령이 미치

는 영향의 차이를 확인하였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참여율이 높다는 결과가 나타난 

문학행사, 미술전시회, 서양음악, 전통예술, 무용 중 미술전시회 유형에서 연령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연도변화가 미술전시회 관람률에 미치는 영

향이 정(+)의 방향으로 약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미술전시회의 관람 

확률은 70대 이상 집단이 20대 집단보다 2012년에서 2019년으로 갈수록 미세하지

만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을 <그림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령이 적을수록 참여율

이 높게 나타나는 연극, 뮤지컬, 영화 유형 중에서 연극과 뮤지컬 유형에서는 연령

이 높아질수록 연도변화가 관람률에 미치는 영향이 부(-)의 방향으로 약하게 나타

난다. 영화의 경우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 70대 이상 집단이 20대 

집단보다 관람확률이 2019년으로 갈수록 상승폭이 큰 것을 <그림 4>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연도 변화가 문화예술행사에 미치는 영향에서 연령의 조절효과는 문화예술 유형

에 따라 차이가 확인되는데, 세대별로 다른 문화예술 유형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유형에서 연령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어 젊은 세대의 관람률 

변화가 둔화되거나 감소 경향이 나타남에 비해, 노년층의 관람률 상승폭은 크게 나

타나 연령에 의한 문화예술 경험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구분
문학
행사

미술
전시회

서양
음악

전통
예술

연극 뮤지컬 무용 영화
대중음악

‧ 연예

연도 0.065 0.206*** -0.024 0.062 -0.232*** -0.179*** -0.160 0.101** -0.018

연령 0.009 0.016*** 0.005 0.018*** -0.040*** -0.030*** 0.008 -0.063*** -0.026***

연도⁕연령 0.000 -0.002** 0.002 0.002* 0.008*** 0.005*** 0.004* 0.004*** 0.005***

  0.0812 0.0917 0.1005 0.0338 0.1211 0.1177 0.0357 0.293 0.0382

 43,144 43,144 43,144 43,144 43,144 43,144 43,144 43,144 43,144

<표 7> 연령의 조절효과

*   , **   , ***   .
주: <표 4>의 모든 변수들이 통제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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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미술전시회 유형에서 연령의 조절효과 

<그림 4> 영화 유형에서 연령의 조절효과

Ⅴ.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조사된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자료를 통해, 

문화예술행사 참여의 최근 변화를 문화예술 유형별로 살펴보고 교육과 연령의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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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와 그에 따른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2년에서 2019년까지 문화예술행사 참여는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문화예술 유형별 차이가 나타났다. 문화예술 유형 중 가장 높은 

참여를 보이는 것은 영화였으며, 영화 관람률의 상승폭도 크게 나타났다. 대중문화 

콘텐츠로 분류되는 대중음악 ‧ 연예 유형의 상승폭도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영화

나 대중음악 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로 문화격차는 점차 완화되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특히 2000년대 초반 변화를 다룬 이전의 연구결과(강수택 ‧
박재흥 2013; 박은희 ‧ 최혜경 2014)의 연장선에 있다.

둘째, 대부분의 문화예술행사에서 연도별 변화의 영향과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가족 관련 변수, 가구소득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이 유의하게 작용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문학행사나 미술전시회, 서양음악, 연극 등 고급문화나 순수예술로 취

급되는 유형에서 혼인상태와 미취학 ‧ 취학자녀의 영향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화 유형에서도 부분적 영향만 나타났다. 이는 돌봄과 양육부담으

로 인한 참여의 어려움을 다룬 이전의 논의와 연결되는 지점이다(김주이 ‧ 김성훈 

2019). 문화자본 지표로 활용되는 교육수준은 모든 유형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나타났고 아동기 예술교육 경험 여부는 문화예술행사 유형별로 차이를 보였다. 연

령 변수에서도 문화예술유형별 격차가 나타났다. 이는 경제자본과 문화자본의 전환

의 효과를 다루는 기존 문화자본 연구의 흐름과 달리, 급격한 사회경제적 성장으로 

인한 교육수준과 세대의 변화가 한국적 특수성을 보여주는 부분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셋째, 2012년에서 2019년까지의 시간변화가 문화예술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육과 세대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전체적으로 문화예술 참여에 있어서 교육과 

연령에 따른 격차가 줄어들고 있었다. 교육수준은 전통예술, 연극, 뮤지컬, 무용, 대

중음악·연예 유형에서 유의하게 나타났고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이 2012년에서 

2019년으로 갈수록 문화예술 참여 확률이 높아져 교육수준에 따른 격차가 일부 유

형에서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령별 격차는 미술전시회, 전통예술, 

연극, 뮤지컬, 영화 유형에서 확인되었으며, 노년층의 관람확률 상승폭이 청년층보

다 크게 확인되어 노년층의 문화예술 참여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대중문

화예술에서 중년과 노년층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으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문화예술

에 관심이 높은 새로운 노년층이 유입되고 있다는 이전의 논의(박은희 ‧ 최혜경 2014; 

유은영 ‧ 진현정 2016)와 연결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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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화

예술 유형을 활용하였다. 문화 향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며, 문화예술행사

의 참여는 개인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

는 한국 사회에서 성인의 문화예술 참여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점차 증가하고 있는 

문화예술 참여 양상에서 한국적 문화 향유와 문화 소비의 특수성을 교육과 세대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탐색했다는 데 학술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교육수준과 

연령에 따른 문화예술행사 경험의 격차가 완화되어 왔다는 결과는 문화 향유 격차

를 줄이고자 추진되었던 소외계층 대상의 맞춤형 문화 복지프로그램이나 문화바우

처 사업 등 문화예술정책의 영향를 일부 보여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문화 

향유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거시적인 자료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최근 문화예술행사들은 시각 예술과 음악을 혼합하거나 서양 악기를 활용한 국

악 공연 등 장르에 국한되지 않는 경향이 점차 늘어나 순수예술과 대중문화 장르를 

자료가 제시하는 유형으로는 구별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문화예술행사 참여에

서 장르나 유형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어려운 자료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더불

어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문화예술행사 참여가 어려워지면서 

이를 변화의 추세에 담지 못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여가생활 방식의 변화는 문화예

술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매체의 다각화로 영화 관람이나 공연예술 행

사를 직접 가서 관람하지 않고 집에서 즐기는 경우가 증가했으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교류와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더라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반영하여 이후 연구에서는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회복에 영향을 미

치는 사회 ‧ 경제적 요인과 문화자본의 효과에 대한 검증과 문화예술행사의 직접 관

람과 매체 이용을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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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s in Experiences of Cultural and Art Events, 
2012-2019

Narae Yun,
(University of Seoul)

Yun-Suk Lee
(University of Seoul)

This study analyzes the recent change in experiences of cultural and art events by types 
and the moderation effect of educational levels and age. Annually repeated cross-sectional 
data of the Survey of Cultural Enjoyment from 2012 to 2019 were used.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participation rates in cultural and art events rose gradually during the 
period. Second, annual changes in cultural and artistic events participation and the 
socioeconomic backgrounds of the participants were impacted by the types of culture and 
art. Third, education and the age gap had moderator impacts on changes in the 
participation in cultural and art events. As a result, the educational gap and age difference 
in participation in cultural and art events were gradually decreasing. 

Key words: cultural and art events, changes in participations, education level, age 
difference, the Survey of Cultural Enjoyment


